
중국, 7대 핵심산업 투자 축소…
부패근절에 설비과잉 문제 불거져 … 바이오테크놀로지도 대상

중국이 고질적인 부패 근절과 설비 과잉을 시정하기 위해 이른바 7대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방

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.

중국 공산당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중국이 당초 7개 부문에 5년간 최

대 1조5000억달러를 투자하려던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전했다.

특히, 고속철과 풍력 부문을 언급하면서 고속철은 부패 문제가, 풍력은 과잉설비 시비가 끊이지 않아온 점을

상기시켰다.

중국은 첨단 제조, 바이오테크놀로지, 차세대 정보기술, 대체연료 자동차 및 친환경 기술 부문도 전략적으로

육성해왔다.

그러나 최근 들어 인플레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지방정부 부채가 10조7000억위안(1조6500억달러)으로 치솟

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중국의 경착륙을

경고하는 등 우려가 고조돼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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